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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허프포스트코리아> 편집장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

세상은 우울증으로 넘친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다. 

그건 그저 우울하기 때문은 아니다. 

뇌가 보내는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신호다. 

그걸 고백한다는 건, 병원을 제발로 찾는다는 건,

 자신을 다시 다듬어서 

세상과 다시 연결지점을 찾겠다는 의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다. 

다정함이 당신의 친구들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다정함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다. 

하찮은 인간과 인간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낸다. 

김도훈의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중에서


